
 
 

 

다이코상사(大晃商事) 아

키타에서 농작물 재배 및 

가공을 확대 
 

애그리비지니스에서 제2, 제3의 화살-. 자

동차 재활용으로 동북 지역 최대의 규모인 다

이코상사(大晃商事) (도몬 고로(土門五郎) 사

장, 아키타 현 가타가미시(秋田県潟上市))가 

농작물 재배 및 가공 분야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독자적인 저온 건조 기술로 드라이 과

일 등을 생산하는 식품 가공 공장을 신설했으

며, 지금까지 토마토・표고버섯 외에도 가까

운 시일 내에 느타리버섯의 생산에도 착수한

다. 농업이 주된 현(県)인 아키타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본업인 재활용과의 

시너지 효과로 장래에 있어 매출을 보완하며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문제인 

아키타현에 장래에 걸쳐 '건강'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싶다는 동사의 도전은 시선을 

끌 것 같다. 

 재활용의 본거지가 있는 가타가미시(潟上

市)의 쇼와(昭和) 공업단지. 이 본사로부터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DECO 팜'이 있

다. ‘다이코(大晃)’나 ‘도몬(土門)의 첫머

리 글자인 ‘D’에 ‘eco’를 붙여 이름을 지

은 것일 것이다. 커다란 온실이 늘어서 있는 

농장의 중앙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일러의 

굴뚝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 주위에는 폐

타이어가 저장된다. 

◆ 야채와 과일 가공 공장 건설, 본업의 매출 

보완 

3 년 전 이 사업에 뛰어든 이후, 이제는 아

는 사람은 안다는 ‘고로토마토’ ‘고로버

섯’을 재배해 왔다. 이DECO 팜에, 올해 들어 

새로운 야채와 과일 가공 공장을 건설, 드라

이식품의 생산・판매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재활용의) 같은 업체 간의 경쟁은 하지 

않고, 향후 20년 앞, 30년 앞을 내다보았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야” (도

몬 사장)한다는 생각에서, 애그리비지니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키타 현은 강설기가 반

년 가까이 되어, 야외 재배의 농업으로 수입

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연중 안정적으

로 농업이 가능한 온실 재배를 선택했다. 자

동차 재활용사업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를 열원

으로 하는 에너지 회수(Thermal Recycle)로, 

일 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는 것도, 동 사업 진출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3년, 지금은 토마토와 버섯판 표고

버섯을 현지 슈퍼마켓에 판매하는 것 외에 잼

이나 드라이 야채 등도 센다이시의‘모리노 

이치바(杜の市場), 도쿄도 내의 도매업자 등

에게 출하한다. 직원 11 명으로 연 매출 3500 

만엔 정도로 확대되었다. 사업 내용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아키타 

현의 농업 진흥과 지역 사회에 기여라는 도몬 

사장의 사업 목표는 확실히 성과를 올리고 있

다. 

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드라이 제품에도 독

자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통상적인 건조 

방법은 기름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건조하지

만, 동사의 제법은 기름은 일절 사용하지 않

고 저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건조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말린 후에도 영양 가치 등이 파괴되

지 않고 염분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자연스러운 맛을 최대한 재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제법

으로 생산하는 드라이 과일과 드라이 야채, 

토마토 잼 등은 거래처로부터도 호평을 얻고 

있다. 

최근 지바현(千葉県)의 마쿠하리멧세(幕張

メッセ)에서 열린 국제 식품・음료 전시회 

‘FOODEX 재팬’에도 출전. 제품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저온 건조 기술에 대해서

도 국내의 많은 사업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고 한다. 

◆ 토마토, 표고버섯 이외에 느타리버섯을 세 

번째 품목으로 

올여름부터는 표고버섯 재배와 동시에 느

타리버섯 재배를 시작한다. 송이 버섯과에서 

새송이버섯 등과 식감이 비슷한 느타리버섯을 

세 번째 품목으로 재배할 생각으로 애그리비

지니스의 기반 강화를 더욱더 도모하려고 한

다. 

물론 현재의 규모에 만족하지 않는다. 

“제 2의 사업으로 또한 일자리 창출도 생각

한다면 최저한 1억 엔은 필요”하다며 도몬 

사장은 가까운 장래에 현재의 3배의 매출액을 

시야에 넣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연수생

으로 일하고 있는 아키타현립 양호학교・덴노

미도리 학원의 학생 2명을 정사원으로 등용한

다. 더불어, 본사의 재활용사업에도 1명 채용

한다. 애그리비지니스의 경영 이념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일자리 창출과 연간을 통한 농작물의 안정 

생산을 실현하려는 동사의DECO 팜. 독자적인 

기술로 가공품의 본격 생산에는, 주위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애그리비

지니스의 규모 확대에, 다이코상사(大晃商事)

의 도전은 계속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9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6월 

3,72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으로부터 소식 : 

제8회 아시아 자동차 친환경 포럼 

(AAEF)이 아키타 현에서 개최! 
 

 

 

 

 

 

 

 

 

 

 

 

 

 
 

이번 「제8회 아시아 자동차 친환경 포럼」을 당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아키타 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포럼이 개최되는 것

은 센다이(仙台)의 도호쿠대학에서 열린 제２회 이후 ６년 만의 개최

입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로부터 참여하는 각 나라의 자동차 재활용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포럼입니다. 특히 이번 주

제인‘지역 진흥과 자동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지금까지 우리 

업계가 노력하고 온‘3R’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또 재활용에 대한 생각

을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활용해 나가는 일・결국 사회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라고 간단히 3글자이지만, 깊이 생각한다면 더욱더 많은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화한, 농장 사업에 대해서

도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탄생한 사업입니다. 

부디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감상・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현은 혼슈(本州)에서도 북쪽 동해 쪽에 있어, 이번과 같은 행사

가 없으면 좀처럼 오실 수 없는 외진 곳입니다. 하지만 저와 더불어 

저희 사원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이 정성을 담아 ‘오모테나시(대접)’

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

로, 이번 ‘포럼’의 결정을 작년 몽골 회의에서 결정해 주신 각국의 

임원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지역 진흥과 자동차] 

일  시 : 2015 년 10 월 1 일 (목) ~ 3 일 (토) 

장  소 : 아키타 캐슬 호텔 

(〒010-0001 아키타 현 아키타시 나카도오리 잇쵸메 3-5  

(秋田県秋田市中通一丁目3-5)   TEL : 018-834-1141) 

 

주   최 :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일   정 : 10/1 (목)   오전 : ㈜ 다이코 상사 어스클린 가리

와노(刈和野) 공장 견학 

                       오후 : ㈜ 다이코 상사 본사 공장, ㈜ 

Deco・Farm 견학,전야제 

          10/2 (금)   본 회의・교류 만찬 

          10/3 (토)   일본 PGM / DOWA 그룹  

(아키타 현 가즈노군 고사카마치(秋田県鹿角郡小坂町))  

견학 또는 골프 

※ 10 / 3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 상세한 내용과 신청에 대한 문의 : http://www.aaef8.com 

(마감일 : 7 월 31 일 (금)이 제 1 차 마감일입니다.) 

제 8 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 협찬 기업・단체 모집 중 

 

협찬 : ① 일반 협찬금 1 구 1 만엔  

(HP 및 가이드 북 협찬 기업 단체 일람에 회사 명 게

재) 

② 가이드 북 광고 협찬금  

(1 페이지 흑백 -15 만엔, 1/2 컬러 페이지 -10 만엔 

1/2 페이지 흑백 -5 만엔) 

 

문의처 :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E-mail : jara@npo-jara.org 

 

* 본 법인은 해체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지구 규모의 자동차 리사이클과 폐차의 적정 처리의 

추진을 도모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을 목적으로 2004 년에 설립된 NPO 단체입니다.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부이사장 도몬 고로(土門 五郎)                  

(주식회사 다이코상사 대표 이사역) 

아키타마이코(あきた舞子)의 환대와 아키타 민요 연주, 나

마하게도 등장 하여 회장을 분위기를 북돋웁니다. 일본 각

지에서 가져 온 일본 술을 비교해 시음하며 즐기실 수 있

습니 다.  

나마하게타이코(なまはげ太鼓) 

아키다마이코(あきた舞子) 





 


